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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험한 관리종목 탈피의 길 

 

회사는 2012년 5월 기업부실 위험 선정기준에 해당되어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된 후, 2012년 8월 반기 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률 88.57%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어 있다.  

 

<참고 : 자본잠식률> 

(단위 : 억원) 

구분 2012.3Q 2012.반기 2011 2010 2009 2008 

자본총계 15.66 17.05 79.81 76.19 83.75 83.88 

자본금 149.19 149.19 142.93 100.83 100.83 60.20 

자본잠식률 89.50% 88.57% 44.16% 24.44% 16.94% N/A 

* 2011년과 2012년 반기 및 3분기는 K-IFRS에 따른 수치임. 

 

2012년 3분기말(2012년 9월 30일 기준) 현재 회사의 자본잠식률은 89.50%로 더욱 커졌다. 이런 추세라면, 

2012년 결산 결과 완전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셈이다. 결국 회사의 이사회는 상장유지를 위해 

2012.09.11 10:1의 무상감자를 결의하게 된다.  

 

<참고 : 무상감자 전후 자본계정 비교> 

(단위 : 원) 

구분 감자후 감자전 

납입자본 1,491,899,250 14,918,992,500 

기타불입자본 25,217,718,593 11,790,625,343 

기타자본구성요소 -12,340,329,759 -12,340,329,759 

이익잉여금(결손금) -12,802,878,382 -12,802,878,382 

자본총계 1,566,409,702 1,566,409,702 

자본잠식률 N/A 89.50% 

* 위 무상감자 전후 자본계정 비교는 2012년 3분기 재무상황을 기준으로 10:1의 무상감자 비율을 적용한 것임. 

 

손실 누적에 따른 자본잠식을 무상감자를 통해 방어함으로써, 상장폐지의 위험은 피했지만, 여전히 회사의 코스닥 상장

유지는 불안하게만 보인다. 감자 후 회사의 납입자본은 약 14.92억원, 자본총계는 약 15.66억원이다.
1
 4분기 당기순

손실 발생액에 따라 회사는 또다시 자본잠식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잠식률과 관련한 상장폐지 규정을 피하기 위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다른 면에서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될 위기에 처해 있다. 다음은 최근 회사의 매출 

추이이다. 

                                           
1
 2012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3분기 이후 자본계정의 변동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참고 : 매출액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12.3Q 2012.2Q 2012.1Q 2011 2010 

매출액 19.19 11.35 7.96 255.09 113.16 

* 2011년과 2012년은 K-IFRS에 따른 수치이며, 2012년 분기별 자료 중 2분기와 3분기 자료는 2012년 누적 수치임. 

 

2012년 들어 회사의 매출은 급감해, 2012년 3분기말 누적 매출액이 19.19억원에 불과하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

르면, 매출액 30억 미만 기업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며, 매출액 30억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 후 차기 

사업연도에 또다시 매출액 30억 미만을 기록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회사가 2012년 4분기 3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관리종목 지정 기준인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81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해야 한다. 

 

<참고 : 최근 5 사업연도 분기별 매출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누적 매출 

2012 7.96 3.39 7.84 ? 19.19 

2011 115.32 88.25 46.58 4.94 255.09 

2010 19.36 59.52 10.35 23.94 113.17 

2009 25.47 30.32 51.85 41.66 149.30 

 

 



 

4분기 갑작스런 매출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 한, 회사의 매출액 30억 미만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 추가는 불가피

해 보이며, 결국 2013년에도 매출액 30억 미만으로 인해 관리종목 꼬리표를 단 채로 주주들은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에 따라 거래를 해야 하는 불편을 계속 겪어야 할 것이다.  

 

Appendix : 유상증자 주의보 

 

씨에스제이네트웍스는 2011년 11월 전 최대주주인 아이비케이제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전 대표이사인 김은종으로부터 

9,234,677주를 142.71억원(주당 1,545.37원)에 인수하여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씨에스제이네트웍스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것과 함께 국내외 자원개발 및 수출입업, 천연가스 채굴업, 바이오연료 사업 

및 기업인수 합병업 등의 사업목적을 정관에 추가했다. 

 

<참고 : 씨에스제이네트웍스 기업개요> 

◦ 대표 : 안준석 

◦ 주요사업 : 기업인수 합병 등 

◦ 재무정보 

  (단위 : 원) 

자산 부채 자본 자본금 
14,074,034 7,000,000 7,074,034 7,000,000,000 

  * 상기 재무정보는 2011년 11월 회사가 공시한 자료임. 

 

씨에스제이네트웍스가 회사의 최대주주로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하려는 시기에, KDMC의 우회상장 의혹이 제기되었다. 

KDMC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이영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회사로, 미얀마 해상광구 탐사개발권을 확

보하고 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KDMC가 코스닥 상장기업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해 우회상장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KDMC의 코스닥 시장 우회상장으로 C&K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사건과 유사한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KDMC가 확보한 광구 일부는 지식경제부 조사 결과 빈 광구로 나

타났고, 빈 광구의 개발권을 따내고 투자자를 유치하려 한다는 것이다.
2
 

씨에스제이네트웍스와 KDMC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나, 씨에스제이네트웍스가 경영권을 인

수하면서 선임한 이사 및 감사들의 주요 경력을 보면, 씨에스제이네트웍스와 KDMC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 KDMC와 씨에스제이네트웍스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프레시안 2011.10.25자 “미얀마 ‘빈광구’ 따낸 

KDMC 관련 회사 주가 370% 폭등” 기사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씨에스제이네트웍스가 선임한 이사 및 감사> 

구분 성명 주요 경력 비고 

사내이사 

안준석 씨에스제이네트웍스 대표이사 
임시주총에서 이사 피선 후 신임 대표

이사로 취임. 

김상엽 KDMC 전무 - 

김의영 씨에스제이네트웍스 부회장 - 

박홍규 
법무법인 나라 변호사 

금융감독원 소송지원 변호사 
- 

사외이사 
김순기 

KDMC 감사 

KDMC글로벌 대표이사 
- 

한태섭 BIG 대표 변호사 - 

감사 김병주 씨에스제이네트웍스 경영지원실장 - 

 

결국, 미얀마 광구 개발 투자 명목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투자는 없었지만, 2012.01.04 KDMC의 주식 46,000주

(7.04%)를 23억원(주당 50,000원)에 취득하면서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공시를 내보냈

다.  

이런 홍역을 치른 후, 2012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KDMC와 관련이 없는 인물들로 회사의 경영진이 교체되었다.  

 

<참고 : 2012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들> 

구분 성명 주요 경력 비고 

사내이사 

이은택 신원개발 대표 
임시주총에서 이사 피선 후 신임 대표

이사로 취임. 

김재현 씨에스제이네트웍스 대표이사 
임시주총에서 이사 피선 후 신임 대표

이사로 취임. 

박형묵 비씨카드 잠실지점장 - 

강민경 하나HSBC VIP관리팀 - 

사외이사 
한우근 CT&T 대표이사 - 

이진택 LG전자 러시아 지사장 - 

감사 이형일 현대디자인교육센터 이사 - 

 

경영진의 교체와 함께 이번에는 의료기기 및 의료용구 제조ㆍ판매업,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ㆍ판매업, 자전거 제

조ㆍ판매업, 스포츠레저 시설 운영업, 생물학적 의약품의 제조ㆍ수출ㆍ판매업, 등의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회사의 상호

도 유비컴에서 경원산업으로 변경했다. 

 

2012년 9월 10:1의 무상감자는 새로 취임한 임원들이 결의한 것으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무상감자 후 자본총액은 

약 15.66억원, 자본금은 14.92억원으로 변동되었다. 4분기 당기순손실 발생액에 따라 자본잠식에 처할 수 있는 상황

이다. 또한, 두 차례의 목적사업 추가 후 진행된 신규사업은 없었으므로, 과거 무상감자를 단행한 기업들이 그래 왔듯이 

신규사업 진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구실로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 확충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